
다락방 리더 해설지 (4/26 주간)

인류의 첫 번째 죄: 우리가 미끄러진 지점 (창 3:1-13)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 뱀은 가장 지혜로운 들짐승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아룸)’라는 단어는 원래 중립적인 의미이며, 잠언에서는 ‘총명하다’, ‘슬기롭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뱀은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피조물 중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으나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간교한 유혹자가 된 것입니다. 이 뱀의 정체는 온 천하를 꾀는 자인 
마귀/사탄으로(계 2:19),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결하는 유혹자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2) 뱀은 왜곡된 질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유도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열매만 먹기를 금하셨으나, 마치 모든 열매를 금하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뱀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대단히 인색하고 엄한 분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1) 여자는 뱀에게 친절히 대응했다가 말려들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① 특권과 감사의 상실 - 동산 중앙의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잊어버렸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② 말씀의 첨가 -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 버립니다.
③ 경고의 축소 -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라라는 
불확실한 추측으로 약화시킵니다.

(2) 뱀은 여자의 허점을 파고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틈을 발견한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처럼 될까 봐 질투하는 이기적인 신이라고 이간질합니다.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 뱀의 거짓말에 여자는 거짓 환상에 미혹되고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거짓 환상에 미혹됩니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또 

여자가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망을 나무에 투사하자, 이전에는 평범했던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각적 욕망과 

스스로 높아지려는 환상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2) 여자는 자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남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어 버리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권합니다.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 열매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어긴 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추락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음과 수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합니다.
(2)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3)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아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며 

아내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와도 뱀이 자기를 속였다고 탓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으며, 이 범죄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저주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